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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향신문은 2.18(월) “정부, 저축은 뱅크런 막을 때 현오석 부부는 2억원 빼갔다” 

제하의 보도에서 “현 내정자 부부는... 솔로몬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 계

좌 4개에 5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예금하고 있었다. 하지만 2011년 말에는 이 

돈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” 라고 보도했으나, 이와 관련해 추가 설명이 

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관련 보도 시 참고하시기 

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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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: 경향신문 2월 18일자, ｢정부, 저축은 뱅크런 막을 때 현오석 

부부는 2억원 빼갔다｣ 제하 보도 관련 해명

□ 2011년 솔로몬저축은행, 경기솔로몬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출금한

것은 사실이나, 당시 저축은행사태와 관련 없이 예금 만기도래에

따라 출금(2개구좌: 2011년 4월 만기, 1개 구좌: 2011년 10월 만

기), 본인 소유 반포아파트 구매(2011년 7월) 자금을 충당키 위해

1개 구좌(2011년 7월)를 출금한 것임.

□ 참고로 솔로몬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은 2012년 5월에 영

업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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